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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M-OLED 기술유출 수사
국부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 … 오보텍은 삼성 LG 압박

수십조원대 가치를 지닌 AM-OLED(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제작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기술을 빼낸 다국적기업 본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지사를 통해 기술을 빼낸 오보텍(Orbotech)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으로 정부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본사 수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검찰이 국부 유출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내 본사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오보텍코리아 직원들로부터 AM-OLED 패

널의 회로도를 넘겨받은 본사 임원은 물론 기술정보 수집 역할을 하는 홍콩법인 직원과 중국·타이완의 영업담

당 직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고 6월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M-OLED 기술 유출과 관련해 한국지사에 대한 수사만 마무리됐을 뿐 오보텍 본사와 외

국법인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본사와 외국법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보텍 측은 마지막까지 기소대상에서 한국지사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보텍 본사가 나스닥(NASDAQ: 미국 장외주식시장)에 상장된 탓에 자회사인 한국지사가 기소되면 본사가

나스닥에 해당사실을 공시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보텍 측은 법인 기소를 피하고자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일이 벌어지면 삼성과 LG 역시 망할 것”이라며

수사팀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 결과 오보텍코리아 직원들이 빼낸 AM-OLED 기술 중 일부는 피해기업 직원에게서 입수한 것으

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직원은 김씨가 AM-OLED 패널의 불량 부위를 점검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자 아무런 의

심없이 자료를 파일째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로도만큼 핵심기술은 아니지만 LG 직원이 넘겨준 자료 역시 절대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

는 자료”라며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기업의 보안의식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저

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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